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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18년 4월 20일(금)


	쌍용자동차, 2018년 1분기 경영실적… 매출 8,088억 원

	▪ 제품믹스 변화 통해 매출은 2.5%증가, 환율하락, 감가상각비 증가로 영업손실은 확대 
▪ 렉스턴 브랜드 전년동기 대비 81.9% 증가, 판매비중도 50%넘어서는 등 내수 판매 주도
▪ 렉스턴 스포츠 적체물량 적극 해소 및 해외시장 진출 통한 판매 증대로 손익 개선할 것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 www.smotor.com)는 올해 1분기 ▲판매 30,664대 ▲매출 8,088억 원 ▲영업손실 313억 원 ▲당기순손실 342억 원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수출물량 감소로 인한 판매(△10.4%) 감소에도 불구하고 렉스턴 스포츠 출시 영향으로 매출(2.5%)은 증가했지만 환율하락 및 신차 출시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이 확대된 것이다.
1분기 판매는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에 힘입어 내수는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이 32.4%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했다.  
다만, 내수에서는 G4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등 렉스턴 브랜드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81.9%나 증가하면서 판매 비중도 51%로 확대되는 등 중, 대형 SUV가 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실적은 제품 믹스 변화로 인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 했지만 수출물량 감소와 함께 환율하락 및 감가상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313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출시 이후 2만대가 넘는 누적 계약고를 올리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의 적체 물량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주간 연속 2교대를 시행하는 등 생산물량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G4 렉스턴의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한 시장확대와 함께 렉스턴 스포츠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수출 물량을 회복해 나감으로써 손익실적 역시 점차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는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가 지난달 3천대를 돌파하는 등 티볼리에 이어 렉스턴 브랜드가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며 “주간 연속 2교대를 통한 생산물량 증대로 렉스턴 스포츠의 적체 물량을 적극 해소하고 해외시장에도 신규 진출함으로써 판매증대와 함께 손익 역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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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대)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전년 동기 증감율(%)

30,664 34,228 -10.4%

내   수 23,988 24,350 -1.5%

수   출  6,676 9,878 -32.4%

■ 2018년 1분기 손익 및 재무 현황

(단위 : 억원)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전년 동기 증감율(%)

8,088 7,887 2.5%

-313 -155

-342 -138

-342 -139

* 同 실적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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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분기 판매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전년 동기 증감율(%)

				판매대수				30,664		34,228		-10.4%

						내   수		23,988		24,350		-1.5%

						수   출 		6,676		9,878		-32.4%



				■ 2018년 1분기 손익 및 재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전년 동기 증감율(%)

				매 출 액				8,088		7,887		2.5%

				영업손실				-313		-155		-

				법인세 차감전 손실				-342		-138

				당기순손실				-342		-139

				* 同 실적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